
- 1 -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11. 16.(일) 낮12시 배포 2025. 11. 14.(금) 14:30

기술분쟁의 새로운 해결사! 특허심판원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
- 올해 조정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100% 조정 성립 -

 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 를 

본격 추진한 결과, 금년에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, 

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.

조정: 대체적 분쟁해결(ADR,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
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, 조정 성립 時,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

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

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,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

참여하는 제도로,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

절차이다.

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

크고, 민·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

해결하기가 쉽지 않다. 올해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

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

참여하여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

제시한 결과로 풀이된다.

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

데 그치지 않고,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, 납품계약, 공동 

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, 

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. 

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“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

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,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

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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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“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

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,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

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

만들어낼 수 있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-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

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

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
특허심판원 책임자 과  장 이진욱 (042-481-5879)

심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영 (042-481-84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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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심판-조정 연계 제도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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